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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자도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
쉬워 진다는 것이다. 이는 진실이 아니다. 성경 어디에도 그런 
약속은 없다.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라고 한다. 마태복음 7:13-
14절만 봐도 그렇다. “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
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생명
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.” 

이 구절이 가르쳐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. 첫
째,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.  “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
고 길이 협착하”다고 하시지 않았는가? 반면에, 멸망으로 가는 
길은 쉽다.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것을 “십자
가를 지”는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이유다 (마태복음 
16:24; 마가복음 8:34; 누가복음 9:23; 마태복음 10:38).   

“십자가를 지”라는 말은 사형수들에게 자신이 처형될 십자
가를 처형장까지 스스로 지고 가게 한 로마법을 연상케 한다. 
즉 이것은 순교와 관련된다. 하지만, 순교가 더 이상 흔한 일이 
아닌 때가 되었을 때,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예수님을 희생적으
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. 그래서,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
은 제자가 져야할 짐 그리고 주님께 충실한 제자가 반드시 치러
야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.   

결국, “십자가를 지라”는 주님의 말씀은 “네 자신을 부인하
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”는 전체 속에서 더 깊이 이해
할 수 있다 (마탭복음 16:24; 마가복음 8:34; 누가복음 9:23).  
“너 자신을 부인하고”와 “따르라”와 합하여 보면 “십자가를 지라”
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, 우리의 뜻을 버리고, 즉 너의 십자가를 
지고,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행하라는 것이다. 그래서, 따른다는 

것은 쉽지 않다. 왜냐하면, 하나님의 기준, 계획, 목적, 그리고 
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그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.     

둘째, 따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
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“ 찾는 이가 적다.” 멸명으로 들어가
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. 하지만 오해
는 말자.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은 열려 있다. 하지만 모든 사람
이 그 문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.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
는 문을 택하지는 않는다.  

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. 요한복음 6장
은,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좇아온 많은 사람들에
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. 예수님은 당
신이 “생명의 떡”임을 밝히시고 그 후 25개 절을 통해 그 의미
를 설명해 주신다 (요한복음 6:35). 마침내 6장 54절에서 예
수님은, “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
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”라고 말씀하신다.    

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라.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
은 제자들이 “이 말씀은 어렵도다. 누가 들을 수 있으랴” 하고, 
66절에 따르면, “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
니지 아니”했다.  

오늘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?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
든 가르침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일. 그들
이 범하며 즐기는 죄를 떠나야 할 때,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
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가?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구경
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,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기
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?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값
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? 보다시피, 예수님을 따
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, 모든 사람이 그것을 택하
지는 않는다.  

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 정직할 필요가 
있다.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쉽다고 하지 않고 모
든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는다. 하지만 성경은 
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한다. 왜 그럴
까? 왜냐하면,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만


